
경상북도 기념물 제112호

내부 배치도

오시는 길

전통적인 한옥 마당은 굵은 모래가 깔려 있을 뿐 특별한 치장이나 

수목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체로 마당은 일을 하거나 많은 사람이 모여 

회합을 하는 데 이용되었기에 평평하고 넓은 것이 가장 큰 미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동의 학봉종택은 이런 전통적 한옥의 이미지와 

다르게 푸르름으로 가득 차 있다. 

솟을대문을 지나면, 거기에는 잔디가 곱게 펼쳐져 있고, 커다란 나무들도 

적당한 간격을 두고 식재돼 있어 영화 속에서나 보던 외국의 저택에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한다. 하지만 이 집에 서린 이야기들은 낭만적이라기보다 

결연하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사실과는 다른 영화 

같은 반전(反轉)의 역사도 밝혀졌다. 어쩌면 학봉종택이 서 있는 자리가 

천년불패의 땅이라 오래 번성해 온 것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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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ㅁ자였던 본채는 한쪽에 증축을 하여 巳자 형태가 

되었는데, 이곳에는 현대식 화장실과 방을 두어서 편리성을 

높였다. 안채의 오른쪽을 대청으로 꾸미고, 왼쪽에는 안방을 

두고 끝에 부엌을 놓았다. 부엌은 천장 높이를 낮추고 위쪽에 

고방(庫房)을 두어서 세간을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하였다. 

대청이 집의 규모에 비하여 넓은 것은 제사가 많은 종택이기 

때문이리라. 지금도 제사 때마다 각기 하는 일을 적어 놓은 

분정판(分定板)이 대청 앞 벽에 걸려 있는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라고 한다.

 광활한 
대청을 품은 본채

이 집의 특징 중 하나는 전통적인 주택과 현대적인 정원의 

공존이다. 전통 조경에서는 마당에 잔디나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을 꺼려했다. 이런 이유로 별원(別園) 혹은 후원(後園)이 

발달하게 되었으나, 학봉종택은 1964년에 위치를 이전하여 

다시 건축하는 과정에서 매우 현대적인 모습의 정원을 도입 

했다. 덕분에 잘 가꾸어진 나무와 기암괴석을 넉넉한 풍경과 

함께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정원에서는 정기적으로 고택 

음악회도 개최하고 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마당

학봉종택 안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운장각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곳. 운장(雲章)은 “저 넓디넓은 

은하수(倬彼雲漢), 하늘에서 빛나고 있네(爲章于天)”라는 중국 

최고(最古) 시집 「시경詩經」의 한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운장각에는 왕에게 학술을 강의하고 토론한 내용을 기록한 「

경연일기(經筵日記)」, 기행문인 「해사록(海槎錄)」 등 김성일의 

친필 원고와 안경, 벼루를 비롯한 그의 유품이 전시돼 있다. 

또한 역사서인 「사기(史記)」,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같은 

조선 초기 간행한 고서(古書) 56종 261점과 왕이 내리는 

명령서인 교서(敎書), 군사 지휘권에 관한 명령서인 유서류(諭

書類) 등의 고문서 17종 242점도 전시되어 있다. 

특히 고서 중에는 국가지정보물도 있다.

[학봉종택 숙박정보]

❖ 풍뢰헌 매화실, 송죽실   별채로 사용하던 공간. 각 4인용

❖ 큰사랑 손님을 모시거나 남자 주인이 기거하던 방. 4인용

❖ 작은사랑 손님을 모시거나 기거하게 하던 방. 4인용

❖ 안  방 집안의 안주인이 기거하던 방. 4인용

❖ 상  방 집안의 가장 웃어른(여성)이 기거하던 방. 2인용

❖ 대문채 진달래실, 목련실    행랑아범이나 신분이 낮은 손님이 기거하던 방. 

각 3인용

 아침과 저녁 식사는 제공하지 않음

 모든 방에서 취사 불가

 외부 화장실과 욕실 이용

의성 김(義城金)씨의 종가인 학봉종택은 되돌아 온 집이다. 처음 지어질 때는 

원래 지금의 자리에 있었으나 낮은 지대로 인해 침수가 잦아 김성일(金誠一, 

1538~1593, 호 : 학봉(鶴峰))의 8대손 김광찬(金光燦)이 1762년 이곳에서 100m 

정도 떨어진 현재 소계서당(邵溪書堂) 자리에 옮겨지었고 현재 학봉종택이 

있는 자리에는 소계서당을 지었다 한다. 그러다 1964년, 다시 원래의 자리인 

현 위치로 이건(移建)하였는데, 이때 종택의 안채만 옮기고 사랑채는 남겨두어 

소계서당으로 쓰도록 하였고, 기존의 소계서당을 개조하여 종택의 사랑채로 

꾸며 사용하게 되었다.

“ 현재의 집터인 금계(金溪)는 이곳 사람들이 ‘검제(黔提)’라 부르는 

곳인데, 조선 전기부터 천년 동안 결코 그릇된 일이 없을 명당 중의 

명당으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김성일 할아버지께서는 마흔다섯이 

되시던 해에 지금의 터에 집을 지으셨던 것이지요.”

국내 굴지의 정보통신기업에서 경영자로 활동하다 고향으로 돌아와 

문중을 돌보고 있는 종손 김종길(金鍾吉) 씨는 “잔디와 수목은 새로 

집을 옮기며 심게 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조선 시대 대표 

학자인 이황(李滉, 호 : 퇴계(退溪))의 적통을 이어받은 김성일 

이후로 집안에서는 국가시험인 과거(科擧)에 합격한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그 흔적을 되짚어 

봐야 할 대상은 바로 김성일. 그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정에 잘못된 보고를 올린 우매한 신하로만 알려져 있다. 그의 

통신사 동료였던 황윤길(黃允吉)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지나친 확신을 갖고 있었고, 이로 인해 민심이 동요될 것을 우려한 

김종길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던 것이라고 

한다. 실제 임진왜란이 시작된 후, 류성용(柳成龍) 등은 흩어진 

민심을 모으기 위해 그를 천거하였는데, 이는 그가 이황의 적통을 

잇는 수제자이자 왕실이나 권력, 당파에 치우치지 않고 백성을 위해 

직언(直言)을 하는 인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리가 

일어나면 의병을 모으고 민심을 수습하는 임시 벼슬인 경상도초유사

(慶尙道招諭使)로 임명된 후에는 진주대첩(晉州大捷)을 총지휘하고 

관군(館軍)과 의병을 함께 통솔하며 수많은 전공(戰功)을 남기고 

진주성(晉州城)에서 순국하였다.

지금은 그저 넉넉하고 고즈넉한 고택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학봉종택

에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시대를 살아간 선조들의 얼이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본채의 동편에는 사랑채가 있는데 마루만 돌출형으로 누마루 

처럼 튀어 나와 있다. 

사랑채는 우물마루를 중심으로 양측에 온돌방을 두고 앞면에 

길게 툇마루가 있던 소계서당이었던 건물을 개조했다. 그 

결과 왼쪽은 사랑방으로 꾸미고, 오른쪽은 사랑 마루방으로 

만들었다. 사랑방 왼쪽에 작은 사랑방, 뒤쪽에 책방을 두었고 

사랑채를 안채와 연결하였다. 사랑채와 풍뢰헌의 문창살 

위에는 통풍을 위한 작은 창이 나 있는데, 본격적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조선 후기에 통풍을 위해 고안한 것으로 

짐작된다. 연기가 위로 올라가면 방안의 온기를 유지하면서 

환기를 시킬 수 있도록 한 선조들의 지혜를 볼 수 있다.

재구성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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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봉부터 시작된 
 역사적 사건의 산실


